
2021. 9월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 홍보사항 》

◦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참여 안내 / 교육부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작품 공모 안내 / 교육부

◦ 2021년 매치업(Match業) 우수사례 공모전 / 교육부

◦ 2022년 국가장학금이 더욱 확대됩니다. / 교육부

◦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 통일부

◦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 국방부

◦ 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 국방부

◦ 병역생활 고충상담, 성폭력·군범죄 신고/상담
「국방헬프콜☎1303」 / 국방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 행정안전부

◦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 9월 국정홍보만화, 정책서민금융상품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 9월 국정홍보만화,
식품의 날짜표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등록 자진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해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령·취약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해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9월 제철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 독려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보건복지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 여성가족부

◦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 국토교통부

◦ 짜장‧비빔라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높아 과잉섭취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 경찰청

◦ 2021 국제문화재산업전 / 문화재청

◦ 9월 대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참여 독려 / 질병관리청

◦ 65세 어르신,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 / 질병관리청

◦ 가을철 진드기와 쥐를 조심하세요! / 질병관리청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우리 건강을 위해 꼭! 맞으세요 / 질병관리청

◦ 동력수상레저 안전수칙 / 해양경찰청

◦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 국가보훈처

◦ GRACIAS COLOMBIA 2021’사진전 개최 / 전쟁기념관

《 이달의 역사인물 》

◦ 10월의 독립운동가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 / 국가보훈처

◦ 10월의 6․25전쟁영웅 허재창 대한민국 경찰 경감 / 국가보훈처

◦ 10월의 현충인물 ‘신종환 경사’ 선정
/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 10월의 호국인물 김익상 의사 / 전쟁기념관



목록보기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참여 안내

(자료제공: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 044-203-725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년도 초등학생 대상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온종일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내년도(’22년) 초

등학교 입학예정 아동을 둔 보호자(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설문 조사는 학부모님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설문 조사 방

식으로 ’21. 9. 13.부터 10. 31.까지 진행됩니다.

○ 참여해주신 설문 정보는 지역 내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년 초등 돌

봄 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ㅇ 조사기간 : '21. 9. 13.(월) ~ 10. 31.(일)

ㅇ 조사대상 : 초등학교 재학생(1~ 5학년) 및 내년('22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 보호자

ㅇ 조사방법 : 모바일 설문조사

구 분 재학생(1~5학년)  신입생(예비취학아동)
설문 
URL https://bit.ly/3krBgA4 https://bit.ly/3gyHgpD

설문
QR코드



목록보기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작품 공모 안내

(자료제공: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 044-203-6186)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모든 아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학교안전”이

라는 주제로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작품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학교 안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부탁 드립니다.

◦ 공모 기간 : ’21. 8. 11.(수) 09:00 ～ 9. 30.(목) 17:00

◦ 공모 부문 : 포스터, UCC, 안전지도 만들기(Mapping), 안전교육활동 우수사례

◦ 공모 주제

포스터 UCC 안전지도 만들기 안전교육활동 우수사례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아이디어‧사례 등

교내·외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방안 만들기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7대 안전교육

영역 중 자유롭게 선정

◦ 참가 대상

부문 참가 대상

포스터
- 전국 유·초·중·고 학생
※ 학생 개인별 참가 / 교직원 및 일반인 참가 불가

UCC

- 전국 초·중·고 학생

※ 초‧중‧고 단체 참가 및 지도교사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참가

- 일반인(대한민국 국민. 단, 교직원은 학생 부문 지도교사로 참여)
※ 일반의 경우 4명 이상 참가

안전지도
만들기

- 전국 유‧초·중·고 학생

※ 유‧초‧중‧고단체참가 및지도교사 1명을포함하여 4명 이상 참가

- 일반인(대한민국 국민. 단, 교직원은 학생 부문 지도교사로 참여)
※ 일반의 경우 4명 이상 참가

안전교육활동
우수사례

- 전국 유·초·중·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
※ 개인별 참가 / 일반인 참가 불가

◦ 주최/주관 : 교육부·시도교육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문의 : 02-334-7005, 카카오톡플로서친구: @안전한학교공모전



목록보기

참고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포스터



목록보기

2021년 매치업(Match業) 우수사례 공모전

(자료제공: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721)



목록보기

2022년 국가장학금이 더욱 확대됩니다.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90,6227,6269)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2년 국가장학금 지원이 

서민ㆍ중산층(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까지 더욱 두텁게 확대됩니다.



목록보기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자료제공: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5)



목록보기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02-811-6526)



목록보기

부정군수품은“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894)

□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 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착용 및 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

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 입니다.

○ 이 중 군복은 베레모, 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 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지장, 기타 피아식별띠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상의, 구형전투화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군용장구류는 군용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망,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등이 있고,

군용표지가 없어도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특
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은 단속대상입니다.

○ 또한,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임을 명심하

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군수품을 불법유출 및 유통시키거나 불법제조․판매,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군 형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 기타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경우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목록보기

병영생활 고충상담,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ž성폭력 ž 군범죄 신고/상담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국 방 헬 프 콜 ☎☎  1 3 0 31 3 0 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73)



목록보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044-205-3726)



목록보기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 오는 10월 1일은 제73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53주년

개천절, 10월9일은 575돌 한글날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10. 1.(금), 10. 3.(일), 10. 9.(토) 당일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목록보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6)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 변경절차 안내 참조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http://www.rrncc.go.kr


목록보기

2021년 9월 국정홍보만화
- 정책서민금융상품 확대 -



목록보기

2021년 9월 국정홍보만화
-  식품의 날짜표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



목록보기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목록보기

‘22년 농업예산 편성안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044-201-1324)



목록보기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6)



목록보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84)



목록보기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해드립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5)



목록보기

고령·취약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해드립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5)



목록보기

9월 제철농산물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044-201-2272)



목록보기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 독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044-202-2970



목록보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4, 3053)



목록보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5)



목록보기

주택ᆞ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044-201-4179)



목록보기

짜장‧비빔라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높아 과잉섭취 주의
-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지방‧나트륨을 줄이려는 사업자의 노력 필요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5)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

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



목록보기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자료제공: 경찰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  ☎ 02-3150-1306)

  국민(승객, 주민) 여러분!
  정부는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에 알려드립니다.

 1. 기간은 2021. 9. 1.부터 9. 30.까지 30일간입니다.
 2.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 ·실탄· 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입니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신 후 실물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5. 2019.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
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경로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7.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
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목록보기

2021 국제문화재산업전

(자료제공: 문화재청 대변인실  ☎ 042-481-4675)



목록보기

9월 대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참여 독려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043-913-2349)



목록보기

65세 어르신, 가까운 병ᆞ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 !!

(자료제공 :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7~8399)

▶ 2021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지속 접종 실시하니, 건강상태 좋은 날 맞으세요!!
*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

※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10만명당 45.1명, 2019년 기준)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접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6. 12. 31. 이전 출생자)

* 65세 이상 어르신 중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앱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국가지원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접종기관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지원사업 기간(75세 이상 10.12.～ // 70～74세 10.18.～ // 65～69세 10.21.～)

⦁접종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께서는 백신선택(다당 백신 또는 단백결합 백신) 및 접종시기 등에 

대해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접종 당일은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합니다.
⦁접종 후 2~3일간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가을철 진드기와 쥐를 조심하세요!

(자료제공: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043-719-7167, 7168, 7183)

○ 가을은 추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에서 진드기나 설치류(쥐)에 노출되면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주의사항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적정 작업복*을 구비하여 작업 시 항상 착용
 * 밝은 색 긴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등

√ 농경지와 그 주변, 주거지와 그 주변의 풀 숲 제거
√ 진드기 기피제 사용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시

√ 농작업 시에는 농작업용 앞치마, 농작업용 방석 등 보조도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휴식 시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 후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및 지속시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귀가 즉시 샤워하며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은 것이 확인되면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하기
√ 농작업,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설치류(쥐)로 인한 감염병 주의사항
√ 태풍, 홍수 이후 벼 세우기, 수해복구 작업 시 작업복(특히 장화) 반드시 착용하기

√ 야외활동이 많은 군인, 농부, 쥐 실험 종사자는 예방접종(신증후군출혈열) 맞기

√ 야외활동 후 집에 왔을 때는 옷은 즉시 세탁하고 샤워하기

√ 오염된 물에 노출 후 평균 1~3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받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 알리기! 

*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는 감염병
으로서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이 있음

* 설치류(쥐)로 인한 감염병 : 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이 있음



목록보기

붙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목록보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우리 건강을 위해 꼭! 맞으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043-719-8368)



목록보기



목록보기



목록보기

동력수상레저 안전수칙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 032-835-2312)

○ 개  요

-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해 바다를 찾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해상 모터보트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웹툰을 

제작, 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고자 함

- 주요 사건‧사고 사례

유  형 주요 내용

안전수칙 

미준수

‣ 8.30(월) 20:40경 태안군 안흥항 인근 해상 고무보트에서 낚시 
하던 60대 남성이 방향을 잃어 3시간 표류하다 근처를 지나던 
어선에 구조됨

출항 전 

점검 등 

선박 관리 

소홀

‣ 8.28(토) 17:38경 양양 동호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5명이 스쿠버
다이빙 활동 후 입항을 위해 보트(0.89톤)에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 해경에 구조됨

‣ 8.29(일) 13시경 장흥군 인근 해상서 레저 활동 후 복귀 중이던 
모터보트(0.46톤, 승선원 4명) 연료 고갈로 해경이 구조

‣ 9.3(금) 오전 8시경 서천 마량항 인근 레저 활동 중이던 고무보
트(4.5마력, 승선원 1명)가 엔진고장으로 표류해 해경에 구조됨

안전사고

‣ 8.26(목) 16:34경 제주시 사수포구 인근 해상서 레저보트(3.5톤, 
승선원 5명)가 갯바위에 좌초돼 해경에 구조됨

‣ 8.30(월) 오후 제주 해상서 낚시를 하다 돌아오던 레저보트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전복, 승선원 1명 헬기 이용 구조

* 구명조끼 착용하고 전복 선박 위에서 기다려 무사히 구조됨

○ 홍보방법

- 웹툰을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한 ‘해로드’ 어플 이용법,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안전수칙(연료 확인, 구명조끼 및 안전장구 비치,

바다 날씨 확인,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자 출‧입항 신고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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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동력수상레저 안전수칙 웹툰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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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자의 후

손을 찾습니다> 클릭

(https://e-gonghun.mpva.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배너)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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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IAS COLOMBIA 2021’사진전 개최

(자료제공: 전략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3)

전쟁기념관(관장 이상철)은 콜롬비아군 참전 70주년을 맞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8. 26. (목)부터 전쟁기념관 3층 유엔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사진전은 남아

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6·25전쟁에 공식 참전했던 콜롬비아군에 대해 감사

와 추모의 마음을 표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기념 사진전은 3색으로 구성된 콜롬비아 국기를 모티브로, WAR(빨강)

존은 여러 전투에서 임무를 수행한 콜롬비아군의 이야기를, PEOPLE(파랑)존

은 비전투시 콜롬비아군의 친숙한 일상모습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MEMORY

(노랑)존에서는 6·25전쟁에서 희생된 콜롬비아 청년들을 기억하기 위한 지금

의 우리들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에는 콜롬비아 해군의 최초 참전군함인 알미란테 파디야함 사진

과 참전용사 알바로 뻬르도모 뿌요(Alvaro de Jesús Perdomo Puyo) 대위가 

기증한 컬러사진등 50여점을 전시한다. 또한 콜롬비아 참전용사의 일화를 사

실적으로 담아낸 소설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 등 관련 전시물 9

점도 함께 볼 수 있다.

콜롬비아는 6·25전쟁 당시 육군 1개 보병대대와 해군 프리깃함 1척을 파병

했다. 콜롬비아군의 참전 인원은 5,100명이며, 이 중 600여명의 전사상자가 한

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장렬히 희생했다. 전쟁동안 콜롬비아군이 수행한 주

요 전투는 금성진격전(1951년 10월 13~21일), 김화 400고지전투(1952년 6월 

21일), 연천 180고지전투(1953년 3월 10일) 등이다. 특히 콜롬비아군은 6·25전

쟁 참전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을 처음 겪으며 혹독한 전투를 치렀다.

8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리는 ‘그리시아 콜롬비아 2021(GRACIAS

COLOMBIA 2021)’ 전시를 통해, 70년 전 한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 준 콜

롬비아 청년들을 다시 기억하고 추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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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알미란테 파디야함과 탐승한 해군 전원 친필 서명

붙임 2 1953년 겨울, 한국 병사(왼쪽)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콜롬비아 소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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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의 독립운동가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말살되어가는 민족언어, 숭고한 희생으로 보존하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장지영(1887~1976),

김윤경(1894~1969), 권덕규(1891~1950)선생을 2021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하였다.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은 일제의 우리말 탄압에도 꿋꿋하게 한글을 연구하

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이다. 이분들의 노력으로 일

제강점기에도 우리말의 보전과 과학적 연구가 가능했으며, 민족의 얼을 지킬 수 

있었다.

장지영(張志暎) 선생은 1905년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한어과(漢語科)를 졸업하고 

7월부터 주시경 선생을 찾아가 3년간 한글문법을 배웠다.

1912년부터 상동교회가 설립한 상동청년학원 교사 겸 학감으로 근무했다. 상동

교회와 상동청년학원 활동은 청년 장지영 선생의 삶에 큰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당시 상동교회는 지식인과 민족운동가들이 모인 계몽운동의 산실이었다. 조국독

립을 위한 비밀결사 단체인 신민회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다.

장지영 선생은 1914년 상동청년학원이 강제 폐교당하자 배재학교와 경신학교로 

옮겨 국어와 수학을 교육했다. 다른 학자들과 주시경 선생의 이념을 계승하고 

한글을 체계화하기 위한 학술활동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1921년 12월 권덕규·

김윤경 선생 등과 휘문의숙에서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를 조직하였다.

‘조선어연구회’는 1909년에 주시경 선생이 조직한 국어연구학회를 계승한 한글 

연구 단체이다. 조선어의 정확한 법리(法理) 연구를 목적으로 한글연구와 표준어 

확립, 사전 발간 사업을 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일방적인 맞춤법 규정에 대응

하여 한국어의 특징에 부합하는 맞춤법을 마련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호에

힘썼으며 1927년 2월 최초의 국어 전문잡지인 「한글」이 창간되었다.

조선어연구회는 1930년 12월 정기총회에서 독자적인 철자법 제정을 결의하여 장

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맞춤법 안을 작성했다. 1931년 조선

어연구회를 개편한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제정위원으로 선출되어 

맞춤법안을 계속 연구한 결과, 1933년 10월 드디어「한글맞춤법통일안」을 공표

할 수 있었다.

또한 1929년 10월 한글날 기념식에서 각계 인사 108명의 발기로 ‘조선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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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회’가 조직되었고, 장지영 선생은 표준어 사정위원으로 참여하여 한글사전 

편찬에도 기여했다. 1935년 1월부터 시작된 표준어 사정(査正)에 참여하여 2년간 

약 1만 개의 어휘를 정립하였으며, 마침내 1942년 『조선어대사전』이 발행되었다.

이는 일제에 의해 민족말살 정책이 지속되던 시기에 우리민족 고유의 언어를 체

계화 한 점에서 의미가 크며, 나아가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지켜낸 학

술적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조선어학회의 성장과 한글연구 발전이 식민통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에 대한 탄압을 단행했다. 정지영 선생은 

이극로·최현배 선생 등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함흥경찰서에 수감되었다.

모진 고문과 취조 끝에 1944년 10월 예심면소로 석방되었으나 후유증인 신경

통으로 평생을 고생했다. 게다가 불온사범으로 간주된 탓에 안정적인 주거와 직

업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광복 이후 이극로·최현배 선생 등 한글연구자들도 출옥하여 한글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먼저 한자 폐지 및 한글 전용을 추진했으며, 일제의 탄압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조선말 큰 사전』1·2권의 발간을 했고,『국어입문』(1946.6),

『가려뽑은 옛글』(1948.8) 등 저술도 이어졌다.

장지영 선생은 1945년부터 48년까지 문교부 편수부국장, 1945년부터 58년까지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봉직했으며 평생 한글연구에 매진하였다.

김윤경(金允經) 선생은 15세까지 고향에서 전통학문을 배우다가 서울로 유학

하여 기독교 계통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1911년 1월 서울 남부 상동(尙洞)의 사

립청년학원(私立靑年學院)에 입학하여 평생 은사인 주시경 선생으로부터 한글을 

배웠다. 이때 외국에서도 한국의 우수성이 중시된다는 주시경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국어 연구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청년학원 졸업 이후 마산 창신학교 교사를 지냈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 

한글 연구에 매진하였다. 이후 1921년 12월 장지영‧권덕규 선생 등과 조선어연

구회를 창립하였다. 학회 회원들과 연구 활동 끝에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앞둔 

1922년 1월「우리말과 글의 예와 이제를 보아 바로 잡을 것을 말함」이라는 제

목의 논문을 작성했다.

또한 선생은 『조선어사전』편찬위원으로 선임되어, 한글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1934년부터 릿쿄대학 졸업논문을 기초로『조선문자 급 어학사(朝鮮

文字及語學史)』집필을 시작했다.

선생은 조선어학회에서 추진한 한글사업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30년에는〈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931년 조선어

표준어사정위원회 위원에도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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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글 교육과 계몽운동에도 앞장섰다. 1931년 동아일보의 지원으로 권

덕규 선생 등과 전국을 순회하여 한글을 강습했다. 수많은 청년 대중에게 국어

지식을 교육하여 한글에 대한 관심과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 1934년 5월에는 

한국사와 한국어 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진단학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말과 역사를 연구하는 국학운동에 매진했다.

선생은 1937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혹독한 고문을 당하여 실직과 고문후유증을

겪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글 연구는 멈추지 않았으며, 1938년 수감 중에 그의

연구를 집대성한『조선문자급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가 발간되었다. 오랫 재

판 끝에 1941년 10월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는 1942년 4월부터 성신

가정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조선어학회는 한글 연구자들로 구성된 한글 연구기관이자 학술단체였다. 그럼

에도 일제는 보다 강력한 전시동원과 대중수탈을 위한 민족말살통치를 위해 조

선어학회를 해산시켜 한글연구의 뿌리를 뽑고자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사건(朝

鮮語學會事件)을 일으켜 선생을 비롯한 장지영‧권덕규 선생 등 수 많은 한글학

자들을 체포했다. 선생도 1년간 가혹한 옥고를 치루고 1943년 9월 18일 함흥지

방법원에서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1948년 국어문법서인『나라말본』과『중등말본』을 출판했다. 이는 1910년에 

주시경 선생이 출판한『국어문법』을 계승한 것이었다. 선생은 1925년『조선말

본』을 편찬한 이래 1957년 해방 이후까지 총 7권의 문법서를 발간했다.

선생은 1945년 8월 조선어학회 상무이사가 되었고, 동년 10월에는 모교인 연

희전문학교 교수로, 이후 연희전문학교 총창 대리로 임명되어 연세대학교를 운

영하고 민족교육 사업에 주력하였다.

권덕규(權悳奎) 선생은 1910년 서울 휘문의숙에 입학했으며, 한글운동의 최고 

권위자로 휘문의숙에 출강하던 주시경 선생을 만났다. 이를 계기로 선생은 일찍이 

한글연구에 입문햇다. 더불어 한국 고유의 고전을 정리하고 간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광문회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곳에서 김두봉·이규영 선생과 함께 주시경 선생을 도와 최초의 한글 사전『말

모이』편찬에 참여하였다. 선생은 오직 한글 보존의 일념으로 추진된『말모이』

편찬을 1914년 주시경 선생 사망 이후에도 이어갔다.

선생은 1919년 12월부터 1920년 1월까지 8회에 걸쳐《매일신보》에 연재한

「조선어문(朝鮮語文)에 취(就)하야」라는 논설을 통해 한글연구 이론을 강의했다.

여기서 본인이 정립한 이론 체계를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했고, 한글 사용의 단점을

논하면서 가로쓰기 도입도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 활동으로 1923년『조선어문경위(朝鮮語文經緯)』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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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서에서 기존 선생의 한글 이론과 어원 연구 성과가 집대성되었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탄압받던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한국어 이론서이자 교과서로써 의미가

있다. 선생은 무엇보다도 음운학‧구조학과 구별되는 어원 연구에 집중했다.

1929년 10월에는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 준비위원회에도 참여하여,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조선어학회와 동아일

보가 주관하는 조선어강습회의 강사로 참여했으며,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생은

1930년 동아일보가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한 특집 기사에서 ‘조선어문 공로

자’로 선정되었다.

1931년 1월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개편되었고, 선생은 한글맞춤법 제

정과 표준어 사정(査定), 외래어 표기법 확립 등 사전편찬을 위한 준비작업에 매

진했다.

선생은 1930년 맞춤법 제정위원으로 참여하고, 1932년에는 한글학자 17명과 

함께 조선어철자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때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임하며 전국

적으로 한글강연회를 다녔다. 그리고 1936년부터 조선어학회에서 발족된 ‘조선어

사전편찬위원회’에도 참여했다.

1942년 9월 함경남도 홍원경찰서는 민족정신 교육 혐의로 영생고등여학교 교

사이자 사전편찬 참여자인 정태진 선생을 출두시켜 가혹하게 고문했다. 그 결과 

조선어학회가 민족운동 단체라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받아 냈다. 이를 빌미로 10월

일본 경찰이 서울의 조선어학회 회관을 급습했다. 그 결과 장지영·김윤경 선생 

등 11명이 구속되어 함흥과 홍원으로 압송된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 해인 1943년 3월까지 조선어학회 관계자 17명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이

때 선생은 1940년부터 중풍이 있었고, 와병 중인 탓에 구속되지는 않았으며,

1943년 4월에 기소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복 이후에도 몇몇 발기인에 서명을 했으나, 병마로 인해 활발한 활동은 하

지 못하고 1945년에 이전에 써놓은 조선유기, 조선유기략을 축약 편집한 『조선

사(朝鮮史)』를 간행했고 1946년에는 수필과 기행문을 모아『을지문덕(乙支文

德)』을 발간했다.

정부에서는 고인들의 공훈을 기려 장지영 선생과 김윤경 선생에게 1990년 건

국훈장 애국장을, 그리고 권덕규 선생에게는 2019년 애국장을 각각 추서하였다.



목록보기

【 첨부 】 관련 이미지 (출처 :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장지영 선생 김윤경 선생

권덕규 선생

※ 동 내용은 10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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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의 6․25전쟁영웅 허재창 대한민국 경찰 경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허재창 경찰 경감(1923.10.26. ~ 1950.8.25.)를 ‘2021년 10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허재창 경사(당시 계급)는 1950년 7월 26일 북한군 4사단의 집중공

격에 맞서 치열하게 새벽까지 교전을 벌였지만, 적의 공세에 밀려 

후퇴하던 중 경남 함안군 여항면 위산에 집결, 1950년 8월 25일 적과

교전 중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 허재창 경감은 1923년 10월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에서 출생하였고

전라북도경찰국 순창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ㅇ 1950년 7월 21일 허재창 서장 등 무주경찰서 경찰, 의용경찰 200여

명은 북한군이 대전을 함락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무풍면을 경유 

거창, 함양으로 후퇴를 했다.

ㅇ 그러나, 후퇴하던 중 전북경찰국소속 간부가 진안, 장수가 수복되

었으니 원대 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여 장계면에 위치하고 안성면에 

정찰병을 보내 확인한 결과 이미 무주 읍내리는 북한군에 점령당

한 상태였다.

 ㅇ 장계국민학교에 본부를 두고 적의 남하를 막기 위해 대피하던 중 

7월 26일 북한군 4사단의 집중공격에 맞서 치열하게 새벽까지 교

전하였지만 적의 공세로 밀리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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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에 허재창 서장의 지휘로 전 대원들은 제각기 후퇴를 하던 중 

허재창 서장 등 일부 대원은 경남 함안군 여항면 위산에 집결, 

1950년 8월 25일 20시 30분경 적과 교전 중 적의 흉탄에 맞아 전

사했다.

 ㅇ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경사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고 전쟁기

념관 전사자명비와 함안군 6·25전쟁 경찰 승전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함안군 

6·25전쟁참전경찰승전탑>

허재창 경찰 경감

(1923.10.26.~1950.8.25.)

※ 동 내용은 10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록보기

2021년 10월의 현충인물‘신종환 경사’선정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5)

◯ 국립대전현충원은 2021년 10월의 현충인물로 신종환 경사를 선정했다. 

◯ 신종환 경사는 전남 고훙군 과역면에서 태어나 광주 동신고를 졸업하고 

의경으로 복무하다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됐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된 경찰의 모습으로 늘 타의 

모범이 되었다.  

◯ 신종환 경사는 2001년 3월 광주시 광산구 삼도파출소 앞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범죄 용의차량을 추격했다. 신종환 경사가 탄 순찰차는 

도주하던 차량을 추격하던 중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고갯길에서 

뒤집혔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신종환 경사는 14년간 장기

투병을 하게 되었고, 2014년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신종환 경사의 고귀한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여 

1계급 특진과 함께 경찰 1등급 공로장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국립대전현충원 경찰관 묘역에 안장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 붙임: 사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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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내용은 10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종환 경사
신종환 경사 묘소사진

(경찰관 묘역 505묘판 3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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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호국인물 김익상 의사

(자료제공: 전략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3)

전쟁기념관은 10월의 호국인물로 김익상 의사를 선정하였다.

김익상 의사는 1895년 6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現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에서 태어났다. 1921년 중국 펑톈(現 선양)에서 광성연초공사 지점 기계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어릴 적 꿈이었던 비행사가 되는 기회가 찾아 광둥으로 향했다. 하지

만 군벌 내부의 정쟁에 빠져있던 광동정부의 사정으로 비행학교가 중단되어 그 뜻

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상하이에서 전차 검표원으로 생활하던 도중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을 전개하던 의열단(義烈團)의 소식을 듣고, 베이징에서 단장 김원봉(金元

鳳)과 접촉한 후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1년 9월 9일, 김 의사는 의열단의 조선총독부 폭파 계획에 자원한 뒤 폭탄 2

개와 권총 2개를 건네받아 일본인으로 변장하고 베이징을 떠나 9월 11일 경성(서

울)에 잠입하였다. 9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김 의사는 전기 수리공으로 변장하여

남산 왜성대(倭城臺) 조선총독부로 잠입해 폭탄을 투척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일본 헌병들을 속이고 현장을 빠져나왔다(조선총독부 청사 투탄 의거). 그는 이튿

날 평양을 거쳐 9월 17일 베이징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1922년 2월, 일본의 전 육군대장이자 1920년 ‘간도참변’의 기획자였던 다나카 기

이치[田中義一]가 3월 상하이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성륜(吳成崙), 이종암(李鍾巖)

과 함께 그를 처단하기 결심하였다. 이에 1922년 3월 28일 오후 3시 30분, 상해 황

포탄(黃浦灘) 세관 부두에서 다나카 대장을 저격하고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실패하

여 오성륜과 함께 체포되었다(황포탄 의거). 이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을 받아 일본 가고시마형무소에 수감된 후 만 20년 간 옥고를 치르고 1942년

출소하였다.

정부는 의열투쟁에 앞장선 김익상 의사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

(現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있던 자리에는 ‘김익상 의사

의거 터’ 표석이 설치되었고, 국립서울현충원 무후선열제단에는 그의 위패가 봉안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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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김익상 의사 존영

※ 동 내용은 10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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